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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감축대상 보조 비중(국가별, 항목별)의 변화 (2004-2014)

자료: Diwakar DIXIT(WTO Counsellor). WTO 세미나(2019.11.8, 서울) 발표자료. 

2.3.3.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 운영 문제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에 대한 허용여부도 협상의 중요 쟁점이다. 모델리

티 4차 수정안에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에 대해서는 AMS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UR 농업협정문을 수정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별도의 [ ]9)이 명기되지 않아 안정화된 

 9) 모델리티 수정안에는 그 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항목은 [ ]로 표시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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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규정된 바대로 조기수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만 조기수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진국들과 수출국들의 반대가 많았다. 결국 2013년 12월의 MC 9에서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에 대해서는 제소를 자제(peace clause)하도록 하고, 2017년 MC 11까지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2014년에 다시 인도가 한시적인 해결책의 기한이 2017년까지 영구해법이 마련되지 않으

면 그 이후에는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제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수정을 

요구하였고, 논의를 통해 2014년 11월 일반이사회에서는 영구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제소자

제가 연장된다고 확인하였다. 

2.3.4. 개도국 내에서의 입장 차이

  현재 개도국의 중심세력인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도 AMS 한도가 없는 점은 같지만 이해관

계가 동일하지는 않아서 모든 국가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이 DDA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도는 AMS가 없는 대신 Development Box 규모가 2010/11년도에 316억 

달러로 green box 185억 달러보다 클 정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제가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반면, 중국은 WTO 가입시 de-minimis 한도가 농업생산액

의 8.5% 이며, development box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최근 가입국(Recently Acceded Members, RAM)에 대한 특혜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송주호 외 2009). 

2.4. DDA에 대한 주요국 입장

  2008년 12월 농업 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DDA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계속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12월 제 10차 WTO 각료회의(나이로비) 

직후 DDA는 죽었다고 발언하는 등 DDA협상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인도 

등 G33 개도국은 2008년 4차 수정안(Rev.4)을 기초로 개도국 우대조치에 집중하여 협상하여

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은 중간자 입장에서 협상 

진전을 위하여 절충안 제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개도국-선진국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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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협상 타결 의지가 크지 않아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입장 변화와 영향

3.1. 개도국 지위에 대한 그 동안의 입장10)

  UR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입장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 폭을 최대로 

축소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DDA협상에서도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임

을 계속 천명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나 전반적인 국제사회에서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UR 당시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과거 

UR 때에도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8년 IMF 8조국(일반적 의무 

이행국), 1990년 GATT 11조국(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로의 이행, 1989년 이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GSP(특혜관세)수혜종료, 1995년 1인당 GNP 1만 달러 달성, 1996년 선진

국모임으로 일컬어지는 OECD 가입, 2007년도에 1인당 국민총생산 2만 달러 달성 등 다른 

개도국들보다 훨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DDA 농업혐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다시 유지하는데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임정빈 등 2008).

  또한 DDA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강화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개도국 기준과 선진국 기준의 적용결과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의 한계편익이 커져서 비용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농산물 수출국들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장개방의 진전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

들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전통적 공조세력인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기준 적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EU는 회원국 중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여건이 훨씬 더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노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는 DDA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결정하는 

10) 송주호 외(2007)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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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힘써 왔다. 임송수 외(2005)는 식량안보 지표, 농업구조 지표, 경제개발 지표, 무역구조 지표

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경제개발과 무역구조 지표를 포함하지 않은 시나리오

에서 한국은 선진국과는 다른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진교 

외(2019)에서는 농업부문 고용율, 농림수산업 GDP비중, 농촌인구 비중 등 농업관련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선진국 그룹에서 중간 정도, 개도국 그룹에서 최상위권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3.2. 개도국 지위에 대한 최근의 입장 변화

  2019년 10월 25일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

고 천명하였다. 이는 개도국 지위 포기와는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과거 WTO협상에서 확보한 특혜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

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사항과는 다르며 또한 개도국 지위포기는 ‘특혜’ 뿐만 

아니라 WTO내에서 인정되는 개도국 간 국제협약(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나 동 협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개도국 지위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2019).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우리나라가 농업분야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완강하게 주장해 온 것에 비해서는 크게 물러선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7월 26일 부유한 개도국들이 WTO의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WTO를 개혁할 것을 USTR에 지시하였다. 특히, 90일 이내 개도국 지위 관련 WTO 개혁에 

실질적 진전이 없을 경우 USTR이 개도국 졸업 대상국을 선정, 공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미-중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WTO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되고 있지만 중국 이외 다른 나라들의 개도국 지위까지 문제 삼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다급한 문제가 되었다. 

  10월 23일은 미국에 개도국 지위 여부에 대한 답장을 하여야 하는 시한이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10월 25일 “미래 WTO 협상에서 민감분야에 대한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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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미국에 통보하였다.11) 정부가 고려한 

3가지 요인은 1)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 2)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등도 포기 선언),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여력이다.12)

  정부는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농업부문 대책도 아울러 발표하였는데, 1) 농업인 소득안

정 및 경영 안정 지원(공익형 직불금 예산 1.4조원 → 2.2조원, 재해보험 제도 개선), 2) 

국내 농산물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 기능 강화(로컬푸드, 채소류 가격안정제, 의무

자조금 확대 등), 3) 청년·후계농 육성 적극 추진이다.

3.3.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1) 단기적으로는 농업부문에는 아무 영향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차기 협상에서의 우리나라의 협상입지에 대한 결정인 만큼 현재는 농업부문

에 아무 영향이 없으며 차기에 다른 협상이 타결되어야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관세와 

국내 보조금 한도(AMS, de-minimis 10%)는 UR이행기간이 끝난 2004년도를 기준으로 고정

되어 있으며 이는 차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수출보조금 문제는 2023년

까지 철폐하기로 하였으므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2) 차기 협상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은 개도국 자기 선언 원칙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DDA를 대체하여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출범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며, 만일 협상이 재개된다 하여도 개도국 지위문제

가 매우 엄격해지고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여 특혜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여부는 사실상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또한 차기 협상은 다자간(Multilateral) 협상이 아니라 의견이 유사한 일부 국가들끼리의 

(likely minded) 복수국간(Plulilateral)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개도국 여부는 

11) 기본적으로 개도국 지위여부는 WTO와 관련된 사항이며 미국과 양자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님.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동차 관세부과 문제와 방위비 분담협상이 걸려 있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

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음(DongA.com, 검색일: 2019.11.25.).

(http://www.donga.com/news/Issue/List/ 010039/article/all/20191025/98065782/1)

12) 2019년 10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향”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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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GATT 시절에도 정부조달협정, 민간항공기 협정, 낙농협정, 

우육협정 등이 있었으며, 현재 WTO에서도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협정(EAG)

등이 추진되고 있다.

4. 차기 농업 협상 전망과 농업분야 대응 방안

4.1. 시장접근 분야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관세 감축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상 협상결과는 우리에

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UR협상에 비해 DDA협상은 관세 감축폭(선진국은 

50%~70%)이 크며, 개도국에 특별품목을 인정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차기 

협상에서도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유리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개도국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관세 감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관세(100% 이상 HS- 10단위 142개 세 번) 품목이 많아 추가적으로 감축하

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주요국들과 FTA를 통해 관세 

철폐가 되는 품목이 많으므로 WTO에서의 감축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이다. 다만 중국, 인도, 

동남아 등과 맺은 FTA에서는 농업부문의 양허 수준이 낮아 이들 국가에서 주로 수입되는 

품목들(채소류, 양념류, 과일류)의 경우에는 WTO의 관세 감축수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관세상한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DDA에서는 선진

국에게도 관세 감축에서 민감품목을 인정하고, 관세상한(100%)도 TRQ 증량을 전제로 예외

를 인정한바 있으므로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우리나라가 민감분

야에 대한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도 사실상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혜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권리는 

갖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DDA에서 쟁점이 되었던 개도국 특혜의 긴급수입구

제제도(SSM)도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므로 중요이슈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관세분야 대응방안으로는 WTO체제에서 농식품 관세의 정책적 중요성은 한층 증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농식품 관세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나 바람직한 관세정책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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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온 측면이 있다. 특히나 향후 개도국 우대조

치의 적용이 어렵다면 우리나라 농식품 관세체계의 개편방향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세부조화의 해소, 품목 세분류화, 종량세 확대, 계절관세의 확대, 양허관세와 기본관세의 

조화, TRQ 물량 및 관리방안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송주호 외 2012).

4.2. 국내보조 분야

  현재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국내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기미

가 없어 차기 협상에서는 현재의 보조금 감축 구도에 일대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협상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려면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AMS한

도 문제는 재검토될 소지가 있으며 30년도 더 지난 1986-88년도의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지지정책의 AMS 계산방식도 손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도국의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특별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기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게 된다. 예컨대, DDA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서는 선진국은 de-minimis를 50%를 감축하여 현행 5%를 2,5%로 낮춘다는 규정(개도국은 

선진국의 2/3만큼 감축)이 있는데, 만일 차기 협상에서도 이 규정이 존치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규정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국내보조 대응 방안으로는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Green 

Box 의 활용도 제고, 특히 감축면제 직불인 비연계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 대비 Green Box의 활용 

비율은 15% 내외로써 미국의 33%, 일본의 20% 내외 등 다른 선진국들 보다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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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reen Box의 농업생산액 대비 비율(%)

 미국     EU       일본     한국

자료: 주요국의 WTO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둘째, 품목불특정 보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UR 당시 품목 불특정보조는 선진국은 

생산액의 5%, 개도국은 생산액의 10% 이내에서는 감축의무가 면제된다. DDA 논의에서도 

품목특정적인 보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었지만, 품목불특정적인 보조에는 특별

한 추가 감축 규정은 없었다. 우리나라의 품목불특정 보조 활용비율은 최근 1% 이하에 

머물고 있어 미국과 일본13)보다는 낮은 편이며, 향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림 7>  국가별 품목불특정보조 집행액의 농업 생산액 대비 비중(%)

 미국     EU     일본     한국

자료: 주요국의 WTO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 일본은 2007년부터 품목불특정보조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쌀, 밀, 대두, 사탕수수, 전분용 감자의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과거 

3년 평균가격과 당년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품목횡단적 소득보전 정책을 도입하면서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하여 WTO에 

통보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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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Blue Box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EU, 일본, 미국 등은 Blue Box의 활용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AMS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신 Blue Box 신설을 

통보하였다. 중국은 2018년 12월 WTO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보조지급실적을 

통보하면서 현행 AMS가 있었다고 자진 신고하였다.14) 또한 새로이 Blue Box를 도입하였다

고 통보하였다.1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일 AMS 한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국의 Blue Box 진전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방 확대로 인한 가격위험에 대한 ‘보험 장치’로서 ‘가격변동대응 직불제’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별 의무자조금제도의 확대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졸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미국과 

EU의 방식에 따라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대응 직불제16)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꾀할 수 있는 품목별 자조금 단체의 결성과 활동

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우, 한돈, 인삼, 파프리카 등 10개 품목에 대해 의무자조

금조직이 결성되어 있으며, 과수분야에도 의무자조금 조직 결성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4.3. 농업 통상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

  우리나라가 농업에서 더 이상 개도국 지위에 따른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이제 선진국과 공조하면서 선진국 입장에서 통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

주었다. 2019년에 우리나라 농업통상은 그동안 각종 협상에서 큰 부담이었던 쌀 관세화 

문제(검증 협상의 타결)와 개도국 지위 유지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14) 단, 동 제도는 이미 철폐되었다고 통보.

15) 중국은 2011년의 현행 AMS는 25,883백만 위안으로서 면화와 평지씨(rapeseed)에 대한 일시 수매에 의한 가격지지 정책

이 de-minimis를 초과하여 당년도 AMS에 포함되었고, 2012년도에는 면화, 평지씨(rapeseed), 대두, 설탕, 2013년에는 

옥수수, 면화, 평지씨, 2014-6년에는 옥수수, 면화, 대두 씨의 가격지지 평가 금액이 de-minimis를 초과하였음. 한편, 

2018년에는 면화에 대해 2012-14년 기준면적의 85%에 대해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에 대해 지급하는 Blue Box

를 2017-19년도에 실시하고 있으며, 옥수수에 대해서는 2014 재배면적(고정된 면적과 단수)의 85%에 대해 지불하는 

Blue box를 2016-18년 간 집행한다고 통보함.

16) 이 때 미국의 가격변동대응직불제(CCP 또는 PLC)와 같이 당년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기준연도 면적에 따라 지급하여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유인이 최소화되도록 함. 미국의 CCP/PLC 방식에 따르면 이 제도에 의한 지원은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

조가 되어 농업 총생산액의 10%까지는 감축대상보조금한도(AMS)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다만 보전기준가격은 경영위험을 

완충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전제 되어야 과잉생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쌀 변동직불제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야 될 것임(서진교, 이정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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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무조건적인 보호 방침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호를 많이 받는 품목일수록 역설적으로 발전이 뒤쳐졌고 

경쟁력이 낮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맞춰 통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 전략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원료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를 낮추고, 고부가가치 가공품 수출에 집중하는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해야 한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여 동식물 검역의 선진화 또한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분야이다. 지역주의, 동등성 인정의 확대와 통상 분쟁에 대비한 과학적인 

검역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농업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개도국의 농업 전문인력 육성, 해외 적합 품종 

개발 등 그동안 쌓은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확산시키는 노력도 더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안보에도 기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 남아도는 농업 기술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키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여 농정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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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 17)

 개요

� OECD 제173차 농업위원회에서는 △ 국내외 가격차이를 유발하는 정책의 개선을 위한 

과제, △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 계획, △ 식품시스템 관련 작업계획 등이 주로 논의됨.

- (가격 관련 정책) OECD는 시장의 비효율성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시

장가격지지 정책에 대한 개혁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참여국들은 시장가

격지지 정책 개선의 어려움과 향후 OECD 연구 방향 등을 토의함.

-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 기후변화·동식물질병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 농업부

문의 복원력 향상을 주제로 2020년 4월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임.

- (식품시스템 작업계획) △ 식량안보와 영양, △ 자원 이용과 지속가능성, △ 농촌 지

역 활력과 발전이라는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둘 

계획임.

 가격 관련 정책

� 시장가격지지1)가 시장 및 무역 왜곡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

나 여전히 각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개혁 추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평가함.

- 2010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가격지지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신흥시장국을 중심

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MPS 감축이 어려운 이유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OECD의 기여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출처: OECD 제173차 농업위원회(2019.11.20

일∼21일) 주요 논의 내용, 2019.12.1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함.

 1) MPS: market price support, 국내 외 가격차이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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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은 관세 부과 등 MPS를 유발하는 정책이 재정 투입이 필요한 직불제 보다 

용이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MPS 감축이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하고, OECD가 MPS의 

특성 및 각국이 MPS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할 것을 요청함.

-수출국의 MPS와 수입국의 MPS에 대한 별도 분석 필요성, 각국이 MPS를 감축하

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OECD가 제시 요청, 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감축이 MPS를 

낮추지 않는 문제 지적, 생산과잉 품목에 대한 지원이 문제라는 견해 등이 제시됨.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 계획

� 2020년 글로벌 농업포럼이 2019년 4월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농업부문의 복원력

(resilience)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공지함. FAO와의 협력을 통해 본 포럼을 준비할 

예정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증가, 동식물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농업부문 복원력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 주제를 선정했으며, 복원력과 관련하여 진행된 

OECD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소개할 계획임.

� 일부 회원국은 가격 변동에 따른 복원력 관련 논의도 필요하며, 곡물 외 축산 등 다양한 

농업부문에 대해 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함.

 식품시스템 관련 작업계획

� 식품시스템이 △ 식량안보와 영양, △ 자원 이용과 지속가능성, △ 농촌 지역 활력과 

발전이라는 세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 

정책 간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일관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바, 향후 

후속 연구에 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함.

-대다수 회원국은 본 작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2021년 개최될 예정인 

UN 식량 정상회의(UN Food Summit)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작업이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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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년 업무예산계획(PWB)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사무국은 2019-20년 업무예산계획(Programme of Work and Budget, PWB)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진행 사항을 보고함.

-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보고서)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분석 국가 범위를 확대했으며,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분석을 정교화해 나갈 예정임.

- (정책분석틀) 농식품 부문 생산성, 지속가능성, 복원력 관련 정책분석틀(framework)

을 2020년까지 개선할 예정임.

- (기후변화) 농식품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함.

- (농업용수) 물 부족 위험, 물 이용과 오남용, 홍수와 가뭄 관련 위험관리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함.

- (무역) 위생 및 검역 조치(SPS)와 무역 관련 기술장벽에 관한 (TBT) 조치가 무역촉

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방안을 찾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련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항생제내성)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optimizing anti-microbial use)하기 위한 방

안에 집중함.

- (농업전망) 국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충격 요소와 각국 정책변화에 대

해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함.

 기타

� 사무국은 2020년 G20 정상회의 및 농업장관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며, 

농업부문에서는 물, 식품 손실 및 낭비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함.

- OECD, 민간 컨설팅그룹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

농업개발기금(IFAD) 등이 참여하며, OECD는 그간의 농업분야 물 관련 연구를 바

탕으로 기여할 예정임.

� 독일은 식품 및 농업 관련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Food and Agriculture, 

GFFA)이 2020.1.16~18일 독일 베를린에서 무역 관련 주제로 개최될 것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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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2018 MFP Rates 2019 MFP Rates 2019 to 2018 Ratio

면화 $0.06/Ib $0.26/Ib 4.33

옥수수 $0.01/Ib $0.14/Ib 14.0

수수 $0.86/Ib $1.69/Ib 1.97

콩 $1.65/Ib $2.05/Ib 1.24

밀 $0.14/Ib $0.41/Ib 2.93

쌀 $0.63/Ib

미국

20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 동향* 2)

� [시장촉진 프로그램 지불금 총액 증가] 2019년 12월 3일까지 시장촉진 프로그램 지불

금은 총 103억 달러로 집계됨.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불금의 50%는 2019년 8월, 25%는 2019년 가을에 지급

되었고, 25%는 2020년 초에 지급할 예정임.

-한편, 103억 달러는 2019년도 시장촉진 프로그램 총 재정금액 145억 달러보다는 

작지만 2018년도 시장촉진 프로그램 총 재정금액 106억 달러에 근접하고, 2018년 

실제 지급된 86억 달러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임.

� [지불금 증가 원인] 2019년도 시장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지불금 증가는 해당 품목 

수의 큰 증가와 함께 품목 지급률도 2018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임.

- 2018년 시장촉진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던 품목 수는 총 5개였지만 2019년에는 7

개 늘어난 총 12개, 2018년 대비 20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 품목당 지급률도 상

승하였음.

<표 1>  2018-19년 시장촉진 프로그램 품목 지급률

 * 미국 farmdocdaily의 “Mapping the Market Facilitation Program”(2019.12.1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

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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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2018 MFP Rates 2019 MFP Rates 2019 to 2018 Ratio

땅콩 $0.01/Ib

편두 $3.99/Ib

완두콩 $0.85/Ib

앨팰퍼 건초 $2.18/Ib

건조 콩 $8.22/Ib

병아리콩 $1.48/Ib

자료: 미국 농무부(USDA).

� [지역별 시장촉진 지불금] 시장촉진 지불금 상승률은 서부, 남부, 북동부 지역에서 높았

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중서부 지역으로 나타났음.

-면화 생산을 많이 하는 서부 지역은 면화에 대한 높은 지급률 상승으로 인해 시장

촉진 지불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음.

-옥수수와 콩 생산이 많은 중서부 지역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시장촉진 지불

금이 40~80% 정도 증가하였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아동 식품 미보장 현황* 3)

� [추정방법] 미국 아동 대상 식품 미보장2)은 매년 식품보장조사(food security 

supplement)의 설문 조사로 이루어지며, 가구 내 아동이 있는 성인 응답자에게 식품 

관련 8가지 질문 사항을 질문하게 됨.

- 2018년 기준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11.9%는 저소득으로 인해 식품에 들어가는 비

용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낮은 식품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0.4%는 아동의 한 끼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는 아동의 하루 식사

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Food Insecurity Among Children Has Declined Overall But 

Remains High for Some Groups”(2019.12.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2) 미국 내 아동의 식품 빈곤이나 배고픔에 대한 미보장 문제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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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식품 미보장 현황] 아동 식품 미보장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소득이 식품 미보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3,760만 가구 중에서 86.1%는 식품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

고, 나머지 13.9%에 해당하는 가구는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음.

- 7.1%에 해당하는 270만 가구는 아동과 성인 모두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고 

0.6%에 해당하는 22만 가구에서는 아동이 매우 낮은 식품 보장을 경험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가구 내 식품 미보장률은 13.9%로 2017년 15.7%보다 낮아졌으며, 

1998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미혼모 가구 내 아동의 15.9%는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였으며 흑인, 

비히스페닉 성인으로 구성된 가정 내 아동의 14.8%가 평균적인 식품 미보장률보다 

높음.

-소득이 식품 미보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연방빈곤기준보다 못한 소득을 가진 

가구 중 21.9%는 아동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미국의 다양한 가족 농장* 3)

� 미국 농장은 대부분 가업을 통해 이루어져 있음. 미국 농가의 98%는 가족 농장이며, 

총 농업생산의 88%를 차지함.

� 소규모 가족 농장은 전체 농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전체 농경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미국 농업생산의 가장 큰 비중은 대규모 가족 농장이 차지하며, 그 비중은 46%임.

� 일반적으로 미국 농가는 낮은 소득이나 낮은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의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2019.1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

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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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농가소득의 중간값은 미국 소득의 중간값보다 높지만 미국 자영업자 소득

의 중간값보다는 낮음.

-미국 농가의 43%는 미국 소득의 중간값보다 낮음.

-농외소득은 농가소득의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소규모나 중간규모의 농가에 중요하

게 작용함.

� 환경보전프로그램 직불금은 정부 직불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농가에 지급됨.

-환경보전프로그램 직불금은 곡물 면적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촌 

은퇴자, 농외 직업, 매출이 낮은 농가에 지급됨.

-정부 직불금은 15만 달러 이상의 농가총소득(gross cash farm income)을 받는 

가족 농장에 지급됨.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농가는 정부 직불금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지가

격이나 지대의 변화에 민감한 환경보전프로그램에 비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2020 전망, EU-미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 우려 

� EU 농업과 식품부문은 미국과의 항공기제조사 관련 보조금 분쟁으로 인해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EU 수출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야기함.

� 항공기 제조사인 유럽의 에어버스(Airbus), 미국 보잉(Boeing)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

싼 관세 분쟁은 EU-미국 간 무역 긴장을 재점화시켰으며, 2020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로 지난 10월 18일부터 연간 48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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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유로) 규모의 EU 농식품 수입 전반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함.

� 지난 10월 14일, 세계무역기구(WTO)는 EU가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미국이 EU제품에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

하도록 승인한 바 있음.  

- WTO의 결정은 지난 15년 동안 소송을 당한 주요 경쟁사인 보잉사와 같은 미국 제

조업체에게 해를 끼쳤다는 판결에 근거한 것임. 

-미국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EU 농업, 식음료협회 등은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심각

한 수출 손실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이들 각 부문은 전혀 관여되지 않은 무역 

분쟁으로부터 부수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가장 유명한 고가의 식료품을 보복관세 목표로 결정하였으며, 

이들은 종종 EU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에 의해 보호받는 

품목임.

-유럽산 유제품, 올리브유, 주류, 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상품임.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에어버스 제조국인 프랑스, 독일, 스페일, 영국이 가

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세계적인 식품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또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보복관세 피해 보상을 위한 공동농업정책(CAP) 지원

� 지난 10월 4일 유럽농업수산위원회(AGRIFISH Council) 회의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

인, 영국, 이탈리아는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최악의 피해를 받는 농식품부문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지난 11월 28일, 유럽의회는 이와 유사한 요구를 제기하며 EU집행위원회가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시장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

다”고 촉구함. 

-그 당시 EU집행위원회는 이미 올리브유에 대한 사설 저장지원금(private storage 

aid) 제공에 동의하였고, 수출업체들의 해외 대체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새로운 농

식품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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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보복수단인 보잉관세 

� EU의회와 EU집행위원회는 보복 조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더욱 엇갈렸음.  

-유럽의회의원들은 미국 관세에 대해 EU의 신속하고 조정된 대응을 요구하였지만, 

대부분의 장관은 공격적인 전략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며, 해당 부문에 악영향을 가

져올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전(前) EU 통상집행위원(Cecilia Malmström)은 항공기 분쟁 관련 ‘협상된 해결책’

이 대서양 양측 모두에게 최고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한 대화를 꺼려 EU의 정책입안자들은 반격외에는 선

택의 여지가 없었음. 

� EU는 현재 다양한 식료품을 포함한 총 200억 달러(183억 유로) 상당의 ‘주요 수입품 

목록’을 기반으로 미국 수입품에 대해 자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그러나 2020년 초에 미국 보조금이 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보잉사(Boeing)의 

유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WTO의 보복 조치에 대한 최종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EU는 해당 시점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임.

� 미국이 잠재적 관세전쟁의 첫 걸음을 자유롭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경우 

WTO 판결이 9개월 먼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임.

-한편, EU집행위원회는 EU가 승소한 다른 WTO 분쟁에서 일부의 미사용 관세를 

발동할 수 있었음. 

-예를 들어, 스페인은 2006년에 해결된 과세특례(special tax treatment) 사례에

서 미국에 대해 40억 유로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바 있음.

� 지난 2018년 12월 2일, WTO는 에어버스 보조금 논쟁에 대한 EU 입장을 두 번 거부함

으로써 미국의 보복관세 소송을 더욱 강화시켰음.    

-준법 감시위원회는(compliance panel)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

들이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을 철회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

며, 이에 따라 WTO의 초기 결정에 여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 12월 9일, 해당 판결에 근거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진전의 부족”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s office)는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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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추가 수입품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함. 

-특히, 관세는 곧 100%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관세부과 품목은 치즈, 벌크 상태의 

올리브오일, 와인, 스파클링 와인, 위스키, 햄, 파스타와 같은 다른 농산물로 확대될 

수 있음. 

� EU는 무역 왜곡 보조금(trade-distorting subsidies)이 완전히 환원되기를 바라며, 

이미 준법 감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항소함.

-그러나 2018년 12월 11일, WTO 상소 기구(WTO’s Appellate Body)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미국이 새로운 판사 임명을 거부한 결과, 향후 EU 항소가 높은 불확실

성을 떠안게 되었음.

-이러한 교착상태는 새로운 사건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이는 곧 EU의 반대 의견을 WTO 상소 기구에서 들을 수 없음을 의미함.

 미국-EU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 

� 2019년 말, 15년 간의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WTO의 판결은 2020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관세 균열을 촉발시켰음. 

- ‘에어버스 관세’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EU-미국 무역 분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 

� 지난 1년 동안 EU는 세계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음.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은 보복 제재의 위협에 직면한 2020년 초부터 미국 공급업

체를 위한 호르몬 프리 쇠고기 할당량(hormone-free beef quota)의 대부분을 줄

이는 데에 동의했음. 

-한편, EU집행위원회는 EU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은 항상 따라다니는 위험

으로서 유럽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피하고자 미국산 콩을 더 많이 구매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여전히 추가 무역 제재를 보류하고, EU와 ‘제로 관세, 장벽, 보조금’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공언했던 2018년 7월에 전(前) EU집행위원장(Jean-Claude 

Juncker)과 미국 대통령(Donald Trump)의 서약 내용과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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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와 미국 당국자들은 이러한 Juncker-Trump 공동 선언 이후 무역 협정을 위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해당 협상은 EU가 협상 품목에 농산물을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

여 결코 시작되지 않았음. 

� 한편,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최초의 ‘트럽프 관세’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EU가 28억 유로 규모의 제품에 부과한 재조정 조치

(rebalancing measures)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함.  

�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양측은 스페인 올리브에 적용되었던 초기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놓고 여전히 WTO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음.  

- EU 농식품부문은 또다시 2020년 새로운 관세보복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12월 2일, 미국은 프랑스의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세금(digital service tax)

에 대응하여 24억 달러(21억 7,000만 유로) 상당의 샴페인과 그뤼예르(Gruyère), 

파마산, 로크포르(Roquefort)와 같은 특산품 치즈를 포함한 프랑스 수입품목에 대

해 최대 10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위협을 가했으며, 이에 대해 프랑

스 샴페인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들은 무역 제재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

신들은 해당 분쟁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음. 

- EU집행위원회와 프랑스는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595/OUTLOOK-

2020-Airbus-tariffs-on-agrifood-products (2019.12.31.)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CAP 개혁안 평가* 4)

�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은 EU 농업인 토양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유럽환경정책연구소(IEEP)가 발표한 “Getting to the roots of sustainable land management (2019.12.)”를 미래정

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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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CAP은 생산성 향상, 시장 안전성 확보, 적정가격 유지에 집중하였으나, 1980

년대 후반 개혁안부터는 환경 및 기후변화 부문을 고려하기 시작했음.

- 2021년부터 적용될 CAP 개혁안은 EU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에서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전략적 계획] 회원국들은 CAP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목표에 합치되도록 전략적인 

계획3)을 수립해야 함.

- (기회요인) 제1축과 제2축 사업들4)이 하나의 전략계획에서 함께 수립되면서 사업 

간 연계성 증진과 효과적 정책 수립이 가능함.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이 

제출한 전략계획을 점검·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음.

- (위기요인)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CAP 목표를 각 회

원국 필요에 맞는 구체적 사업 목표로 연계시킬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음.

� [조건성(conditionality)] 농업환경우수조건(GAEC)과 같은 조건 수립은 농경지에서 

나타나는 토양 문제를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임.

- (기회요인) 농업환경우수조건에서 토양 보호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지속가능성도구

(Farm Sustainability Tool for Nutrients, FaST)5) 사용을 제시하면서 농가의 

인식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고 있음.

- (위기요인) 농업환경우수조건에서 기준 및 자격요건 구체화, 토양관리 전략 수립 등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됨.

� [인센티브] 직불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농업인이 지속가능하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기회요인) 회원국들은 환경계획(echo-scheme) 상에서 환경친화적 농법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제공할 수 있음.

 3)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서는 EU 회원국들은 CAP 목적 달성을 위해 자국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음.

 4) 공동농업정책은 크게 제1축(직불정책과 시장정책)과 제2축(농촌개발프로그램)으로 구성됨.

 5) 농업인들에게 지속가능한 비료사용과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농지의 작물, 가축수, 분뇨량 등의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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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요인) 제2축 예산 중 최소 30% 이상을 농업환경기후시책에 사용하도록 하는 

반면, 제1축 환경계획에 할당된 예산은 크지 않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 통계청, 2018년 농업생산액 등 주요 통계치 발표*6)

� 2018년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4,343억 유로로 나타났음. 

2018년 농업생산액의 58.2%(2,526억 유로)는 중간재 소비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총부가가치액6)은 41.8%(1,817억 유로)의 비중을 차지했음.

- 2018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0.6%)하였으나 중간재 소비가 크게 증

가7)(3.8%)하여 총부가가치액은 전년 대비 감소(-3.5%)하였음.

<그림 1>  유럽연합의 농업생산액, 중간재소비액, 부가가치액(십 억 유로)

  중간재 소비액      총부가가치액       농업생산액

 *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Total agricultural output in the EU up by 0.6% in 2018”(2019. 

11.1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6)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는 농업생산액에서 중간재소비액(투입 비용)을 제한 값임.

 7) 중간재 소비액(투입 비용) 중 비료, 토양개량제, 작물보호제 사용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에너지 및 윤활유 소비는 8.7% 

증가했고, 가축 사료 역시 6%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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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18 농업생산액

(십억 유로)

변화율(2016년 대비)

농업생산액

(%)

재배업

(%)

축산업

(%)

농업서비스

(%)

부차적 활동

(%)

유럽연합 434.3 0.6 2.7 -2.4 1.9 4.2

벨기에 8.2 -2.3 0.2 -4.3 1.0 1.0

불가리아 4.3 2.6 3.7 0.6 7.8 -15.8

체코 5.3 4.0 4.8 3.1 -1.8 6.3

덴마크 10.1 -8.9 -10.1 -9.5 0.8 2.8

독일 52.7 -6.3 -8.8 -5.0 3.9 3.8

에스토니아 0.9 -3.0 -5.4 -8.4 41.4 35.2

아일랜드 8.6 2.0 14.6 -2.7 19.3

그리스 10.9 -2.9 -3.6 -1.4 -6.2 0.4

스페인 52.2 3.0 5.0 0.0 4.4 0.0

프랑스 77.2 5.6 9.5 -1.0 1.5 21.8

크로아티아 2.3 5.9 11.9 -3.0 1.8 3.2

이탈리아 56.9 3.0 6.9 -2.8 0.3 1.4

� 2018년 농업생산액은 17개 회원국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나머지 11개국은 전년 

대비 감소했음.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슬로베니아(17.9%)이며, 다음으로 

루마니아(8.0%), 크로아티아(5.9%) 순이었음.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은 농업생산액이 

각각 8.9%, 8.8% 감소했음.

-농업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가 농업생산액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증가했으나, 독일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축산업 생산액 감소(전년 대비 2.4% 감소)의 주된 원인은 축산물 가격 하락8)에 

있음.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우유·쇠고기 생산액이 전년 대비 각각 7.4%, 3.2%, 1.0% 

하락하였음.

� 2018년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9)했음. 품목별로는 와인(23.7%), 포도

(14.2%), 옥수수(11.6%), 감자(8.8%), 과일(7.7%) 생산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

<표 2>  유럽연합 회원국별 농업 총생산액과 구성요소 변화율(2018년)

 8) 축산업의 수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가격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9) 재배업의 수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가격은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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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18 농업생산액

(십억 유로)

변화율(2016년 대비)

농업생산액

(%)

재배업

(%)

축산업

(%)

농업서비스

(%)

부차적 활동

(%)

키프로스 0.7 1.2 -2.2 4.6 2.9 -15.7

라트비아 1.3 -6.0 -12.2 -3.3 -18.4 23.8

리투아니아 2.9 -7.4 -9.0 -2.9 -14.7 -11.4

룩셈부르크 0.4 1.3 7.2 -3.0 7.3 3.7

헝가리 8.4 0.6 0.4 0.9 3.0 -7.3

몰타 0.1 0.2 -2.9 1.8 7.2

네덜란드 28.2 -2.7 0.5 -7.4 -0.9 5.0

오스트리아 7.4 1.2 3.8 -1.9 7.5 5.8

폴란드 25 -2.4 -6.5 1.1 4.4 -23.8

포르투갈 7.7 0.7 1.3 -0.5 5.8 1.0

루마니아 18.6 8.0 12.9 -6.5 27.7 5.7

슬로베니아 1.4 17.9 35.5 0.0 2.3

슬로바키아 2.3 -3.0 -2.8 -9.4 6.8 28.9

핀란드 4.4 2.8 6.5 0.7 2.5 2.5

스웨덴 5.9 -8.8 -10.1 -7.3 -3.8 -16.0

영국 29.8 1.2 0.8 1.5 0.8 1.4

주: 결측치가 있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 두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실행, 지연될 가능성 높아* 10)

�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0월 현 공동농업정책(2014-2020)을 2021년까지 연장 

시행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의회가 법안을 승인하면 지난 2018년 6월에 발표

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2021-2027)은 2021년이 아닌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것임.

� 루마니아(유럽연합 이사회 2019년 상반기 의장국)는 임기 말까지 공동농업정책 개혁안 

 * IEG Policy가 발표한 “OUTLOOK 2020: Post-2021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19.12.29.)”를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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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으나 실패하였음. 핀란드(유럽연합 이사회 2019년 

하반기 의장국) 역시 2019년 말까지 합의 도출에 가능한 많은 진전을 이루어내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회원국들은 전략적으로 2021-2027년 중기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이 확정되기 전에 공동 입장이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 관련 논의 또한 지연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연장 시행 법안은 다음 두 가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연성 제안; flexibility proposal) 예산 규정들과 제1축과 제2축 예산 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사회 내 농업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와 유럽의회 농업위원회(AGRI Committee)가 이미 집행위 초안

을 승인했으며, 유럽연합 이사회가 2020년 1월 중 채택할 것으로 보임.

- (과도기 제안, transitional proposal) 공동농업정책 농가 지원책의 연속성을 보장

하고, 전략적 계획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과도기 제

안에 대해서는 일부 의회 의원들이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음.

� 연장 시행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다수 의회 의원들은 예산 결정이 늦어지고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2022년 개혁안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EU 

집행위원회는 장기적 농정 비전 구상에 어려움이 예상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의 농업 관개 현황* 11)

� 관개(irrigation)는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하

는 것을 의미함.

 * European Parliament가 발표한 “Irrigation in EU agriculture(2019.12.)”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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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없이 자랄 수 있는 작물이 있기도 하나, 물은 모든 작물 성장에 필수적임.

� 농업은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산업 중 하나임. 물 소비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

킬 수 있으나 수자원 보호 문제가 대두되기도 함. 즉, 농업 생산성 제고와 수자원 보호 

간 상충관계에 늘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관개수 사용량은 작물 유형, 재배 방식, 토양, 관개 기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전통적 농법과 새로운 기술 모두에서 물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음.

� 유럽연합에서 관개농업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 대부분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남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예: 네덜란드)에서도 관개 

농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유럽연합은 물 사용량 중 40% 이상을 농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그리스, 스페인, 키

프로스와 같은 국가들은 취수(freshwater abstraction)10) 중 대부분을 농업에 사

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 내 많은 지역은 가뭄, 기후변화, 수질오염, 과다사용 경쟁으로 농업용수 사용

에 압박을 받고 있음. 미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농업인은 책임감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농업정책의 환경적 성과는 시민, 이해관계자,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면밀하게 평가

받고 있음. 유럽연합은 다양한 정책
※
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 간 적절한 정책 조정이 핵심 성공 요인일 것임.

-예를 들면, 교차준수의무, 통합적 물관리, 물 재사용, 연구･혁신, 환경적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조치가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취수는 자연 혹은 인공에서 취득한 물을 의미함. 농업용 취수는 증발산에 사용되거나 식물에 저장돼 대부분 물로 돌아갈 

수 없는 반면, 전기생산용 취수는 대부분 물로 돌아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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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일본, 농촌진흥정책* 11)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2019년 12월 9일에는 관련 부처 정책을 포함한 농촌진흥 정책을 제시함.

-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 

정세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농촌 매력 발산

� [인력 저변 확대] 개인 및 기업이 다양한 방면에서 농촌과 관계성을 확대하기 위해 

타 부처와 연계를 통해 부업·겸업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실현 검토함.

- (부업·겸업 등 다양한 농업 형태) 전업농에 한정하지 않고 반농반×11)생활을 활성

화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검토

- (다양한 계기로 농촌에 관한 관심 확대) 농촌관광, 특산품, 체험학습 등 다양한 계

기를 통해 농촌에 관한 관심을 확대하여 지역 활동 참여 및 취농으로 연결되도록 

추진

�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매력 발산] 일본형 직접직불제 등을 활용하여 국토 보전, 수자원 

함양, 문화 전승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휘 촉진

-일본형 직접직불제는 크게 다원적 기능, 중산간지역, 환경보전형농업의 세 가지 유

형이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 「各府省施策も含む農村振興施策の体系的整理」(2019.12.9.)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

약·정리하여 작성함.

11) 농업 생산활동을 하며 동시에 예술･지역 활동을 하는 등,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촌에서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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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와 연계하여 계단식 논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행, 경관법 등

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의 매력 발산 추진

� [농촌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 타 부처와 연계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매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 국민이 함께 농촌을 유지한다는 가치관을 공유

 농촌 지역별 실태 파악 및 과제 해결

� 농림수산성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농촌 실태 및 요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과제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및 시정촌(기초자치단체), 민간과 

연계,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과제 대응 시 농업 관련 부서뿐만이 아닌 타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2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 12)

� 일본 정부는 2019년 12월 10일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 회의에서 농업 생산기반 

강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 일본 농업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후계자 부족 및 농지 감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돼지콜레라(CSF), 농산물 무역 정세변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일본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농정에 11가지 분야의 농업 생산

기반 강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책정하여 강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자 함.

 * 일본 수상관저 「農業生産基盤強化プログラム」 (2019.12.10.), 농림수산성 「農業生産基盤の強化に向けた対応につい

て」(2019.12.2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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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령탑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농림수산성에 신설하는 ‘농림수산물·식품수출본

부’를 사령탑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출 촉진12)

- (2. 육우·낙농 생산확대) △높아지는 국내외 소고기·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육우·낙농의 증두·증산 등 환경정비, △생산현장과 연계한 유통개혁 추진

- (3. 원예작물 생산체제 강화) 수출 및 가공용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력 절감 기술 도

입 등을 통해 채소, 과일, 화훼 등 생산 확대13)

- (4. 논 농업 고수익작물로 전환) △ 생산지에서 농업·농촌 정비사업을 통한 밭작물 

생산, 기술 도입 등으로 고수익작물로 전환, △ 수요가 있는 보리·대두 생산 확대 

촉진

- (5. 스마트 기술 현장 도입과 디지털 정책 추진) △ 드론 및 IC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림수산업 현장 도입 추진(전국 69지구에 도입), △ 재해지 및 중산간 지역

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과수 및 채소, 축산 등으로 도입 확대

- (6. 취농 인력 영역확대 및 정착 촉진) △ 5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연수 지원, 

△ 농촌 지역에서의 신규취농자 수용 체제 내실화

- (7. 중산간 지역 기반 정비 및 활성화) △ 중산간 지역의 논에 밭작물 재배 및 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 △ 생산기반 및 영농시설 등을 정비하여 중산간 지역 특색

을 살린 영농 확립, △ 계단식 논 지역 진흥을 위한 체제 정비 및 경관 복원 지원

- (8. 식품산업·벤처기업 등과 연계 강화) △ 식품 관련 사업자와 농업인 협동 촉진, 

△ 수출에 임하는 사업자 및 식품업자 등에 자금 공급 원활화

- (9. 식품유통 합리화) △ 물류 중계 기지 정비 등에 의한 공동수배송 및 수송 방식 

전환 추진, △ 장기저장 등 식품유통 기술 도입, △ 통일규격의 수송 자재 등 도입

- (10. 자연재해 대응 강화) △ 빠른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 재해지에 스마트농업 

도입, △ 농업 하우스 강화, 농업 수리시설·산림 정비, 어항(漁港) 내진화 등 농림어

업 인프라에 관한 방재·감재 추진, △ 수입보험 이용 확대 등 재해 대비 강화

- (11. CSF(돼지콜레라)·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대응 강화) △ 농장 및 

12) 수출국의 요구 및 규제에 대응하여 글로벌 산지 형성 및 수출에 맞춘 생산정비 추진, 수출촉진에 있어 일본의 강점을 잃어버

리지 않도록 와규 유전자원 및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13) 중소･가족 경영의 경영기반 계승 대책 및 토양관리 대책 추진, 장기저장･냉동 가공･가열･물류 등 거점 시절 정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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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병해충 방제

1. 볍씨 온탕소독 

기술 개발

• 도쿄농공대학, 도야마현, 주식회사 사타케, 아키타현립대학 및 신슈대학은 

볍씨를 미리 건조할 경우 고온내성이 강화되는 것을 발견

• 통상보다 5℃ 높은 온도에서 온탕소독할 경우 발아 능력이 유지되면서 키다

리병(ばか苗病), 도열병(いもち病), 세균성 곡물 부패(もみ枯細菌病) 등

에 대하여 농약처리와 동등한 효과를 발휘하는 종자소독기술 개발

• 약제 효과가 없는 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농약 사용량 감소를 통해 친환경 농

업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2. 왕우렁이 전기

로 포획 초음

파로 퇴치

• 국립사세보공업고등전문학교는 외래종인 왕우렁이가 전기에 반응하는 것을 

발견

• 이를 이용하여 논에 설치한 전극 주변에 왕우렁이를 유인·포획할 수 있는 것

을 실증, 포획한 개체는 단시간 초음파조사로 사멸시킬 수 있음을 확인

•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왕우렁이를 구제하는 기술개발로 기대됨.

3. 박쥐 초음파로

하우스에 나방 

침입 억제

• 농연기구, 도호쿠가쿠인대학 및 JRCS주식회사는 박쥐가 내는 초음파를 모방

한 인공 초음파로 나방을 쫓아내는 장치 개발

• 딸기 하우스 창가에 설치하여 나방이 활동하는 시간에 초음파를 발생시킨 결

과 하우스 내에 나방 침입이 감소, 산란 수를 90% 이상 억제하는 데 성공하여 

해충 관리용 농약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의 바이오 보안 향상 등 사육 위생관리 강화, △ 야생 멧돼지 대책 강화, △ 사

육돈 백신 접종 확대, △ 물가 검역체제 강화, △ ASF 감시 강화, △ 가축전염병 예

방법 재검토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9.12.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2019년 10대 농업기술 뉴스* 14)

� 최근 1년 동안 기사화된 민간,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의 농림수산 연구 중 내용이 우수하

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생각되는 10가지 과제를 농업기술 클럽(농업 관계 전문 

일간지 등 28개 회원)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함.

<표 3>  일본 농림수산성 2019년 농업기술 10대 뉴스

 * 일본 농림수산성 「2019年農業技術10大ニュース」の選定について」(2019.12.24.)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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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스마트 농업

4. ICT 활용 자동 

배수 관리시스템

• 국립연구개발법인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이하 농연기구)는 ICT를 

활용하여 최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배수관리 시스템 개발

• 필요한 물의 양에 따라 펌프의 출력을 최적화하여 배수 작업 노동력을 줄이고 

관리비 감소(전기요금 등) 및 절수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5. AI로 과채류 생

산량 예측

• 고치현, 후지쓰 주식회사, Nextremer는 출하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과채류

의 출하량 및 품질, 향후 출하 예측 등을 스마트폰 등에서 관리 및 공유 가능한 

‘고치현 원예품 생산 예측 시스템’ 개발

• 영농지도 고도화, 재배개선, 대규모 예약판매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됨.

6. 중규모 농가를 

위 한 저 렴 한 

소형 돈사세척 

로봇

• 농연기구, 주식회사 나카지마제작소, 가가와대학 등의 연구 그룹은 중규모 양

돈가를 위해 저렴한 소형 돈사 세척용 로봇 개발

• 로봇을 활용하여 돈사 세정 시간을 기존의 3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 

이를 통해 보다 꼼꼼한 세정, 소독을 통해 질병 리스크 감소가 기대됨.

7. AI 활용 무인 

차(茶) 수확기

계 개발

• 가고시마현, 마쓰모토 기공주식회사 및 일본계기 가고시마 제작소는 차 수확 

작업을 자동화 무인 차 수확기를 개발하여 수주 판매 개시

• 차 나무의 위치를 AI로 인식하여 차 수확 작업을 자동, 고정밀도로 수행하며 

옆 이랑으로 이동 시 무인으로 가능하고, 노동력 절감 및 악천후에도 작업이 

가능해 효율성 향상 및 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동물 위생

8. 소 백혈병 새로

운 제어법, 항

바이러스 효과 

확인

• 홋카이도대학, 홋카이도립종합연구기구·농업연구본부축산시험장, 도호쿠 

대학, 홋카이도히가시농업공제조합 및 후소제약의 연구 그룹

• 유효한 백신 및 치료법이 없는 소 백혈병에 대해, 체내에서 분비되는 생리활

성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단백질 등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

는 것을 해명

• 이러한 생리 활성 물질이나 단백질의 활동을 저해하는 약을 병용하는 것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소 백혈병 바이러스 고도감염 바이러스양을 줄이는 

데 성공

• 소 백혈병을 포함한 소 난치성 질병에 대한 신규제어법에 응용이 기대됨.

9. 소의 유방염 신

규 조기진단 방

법 발견

• 농연기구, 이화학연구소는 우유를 핵자기공명장치(NMR)로 계측하여 유방염

을 조기진단 하는 방법을 발견

• 우유에 포함된 미립자의 표면적(비표면적)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유

방염 우유는 비표면적의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

• 수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 유방염이라도 조기발

견 가능하여 피해 억제에 공헌할 것이 기대됨.

10. 새로운 육종 기술

      ----------

     벼에서 꽃을 크게 만드는 유전

자 발견

• 농연기구, 이화학연구소, 오카야마현 농림종합센터 생물 과학 연구소는 벼에

서 문고병(잎집무늬마름병)에 강하며 꽃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유전자 BSR2 

발견

• 향후 BSR2 유전자를 통해 문고병의 새로운 방제방법 개발을 목표로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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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0년 농축산물 트렌드 조사* 15)

� 일본농업신문에서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농축산 판매 키워드(복수 응답)를 조사

한 결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물류’가 1위를 차지하였음. 트럭 운전사 부족 및 물류비 

상승 영향으로 산지에서 소비지에 공급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응답함.

- 2위는 ‘안정(가격·수량)’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상위를 차지하였음. 국내 생산량 감

소로 인한 자급률 하락 등 생산기반을 과제로 삼는 의견이 두드러짐.

- 3위는 ‘안전·안심’으로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라 국산농산물을 구별하는 대응이 필

요함.

- 농축산물 공급과 연계되는 ‘기상’은 4위를 차지하였음. 최근 빈번한 기상 재해의 영

향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0년 여름에 개최하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은 5위로 급상승함. 일식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가 크며, 이에 따라 GAP(농산물 우수관리) 및 HACCP 등 식

품 생산·유통 이력 관리 확보가 중요시됨.

- ‘간편·시간 단축’은 작년과 동일한 6위로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생활

양식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함.

- 9위는 ‘수출·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로 외수 증가를 올림픽 후에도 유지할 수 있

을지가 초점임.

- ‘절약지향’은 전년도에는 10위권 밖이었으나 올해는 10위로 상승하였음. 소비세 증

세 영향도 더해져 저렴한 식재를 찾는 경향이 강해짐.

�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 미·일 무역협정

이 잇따라 발효되면서 약 30%의 유통업자가 수입품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함.

� [경기 전망] ‘다소 좋아짐’이 28%로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으나 ‘다소 나빠짐’이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올림픽의 영향으로 소비가 다소 증가하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반동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 일본농업신문 「20年農畜産物トレンド　「物流」 1位　対応急務　「東京五輪」も上昇」(2020.1.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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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채소
• 재래품종 및 기능성 등 상품특성을 중시

• 조리가 간편하고 영양가가 높은 브로콜리가 인기

과일

• 고급감과 절약지향의 양극화

• 잇따른 무역협정에서 수입품과 경쟁 심화

• 변함없이 간편함 지향

쌀

• 유메히카리, 쓰야히메 지지 높음.

• 가공용은 맛과 가격의 균형 중시

• 즉석밥 인기 지속

육류
• 도쿄 올림픽에서 브랜드 와규의 외식 수요가 증가함.

• 건강지향으로 소고기(저지방 부위) 및 저렴한 닭고기가 강세

<그림 2>  2020년 농축산물 판매 키워드 10(복수응답)

주: <  >는 2019년 순위이며, <新>은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임.

자료: 일본농업신문.

� [부문별 트렌드] 채소는 조리가 간단하고 영양가가 높은 브로콜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재래품종, 기능성 등의 특색 있는 품목에 대한 수요가 높음.

-과일의 경우 프리미엄 과일과 낮은 가격 과일 모두를 지향하는 양극화가 진행, 포

도 등 수입 과일이 증가하여 국산 과일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쌀은 맛이 좋은 ‘유메히카리’나 ‘츠야히메’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간편 조리 

수요에 따라 즉석밥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음.

-육류는 브랜드 와규가 올림픽 영향으로 외식용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우유·유제품은 신선도 및 지역 프리미엄 원료가 판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임. 화

훼는 일상적 소비를 통한 소비 확대가 기대됨.

<표 4>  부문별 2020년 인기 판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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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우유·유제품
• 소용량, 개별포장이 상승세

•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은 ‘신선도’, ‘안전·안심’, ‘산지지정’으로 대응

화훼
• 축제, 일상적 소비 확대 진행

• 안정 공급으로 저렴한 꽃에 대한 기대가 큼.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다양한 식품 수입 관세 인하 계획 

 2020년 1월 1일 이후, 중국은 광범위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계획임. 

� 관세 인하는 중국과 중국의 무역 파트너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수입 지역의 다각화를 

가속화하여 잠재적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호의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 12월 23일, 중국은 항암제 일부, 비료, 전자부품, 농산물을 포함한 850개의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를 발표함. 

- 냉동 생선, 냉동 주스, 냉동 돼지고기, 견과류, 유장(whey), 치즈, 신선 및 냉동 아

보카도, 코코아, 유아용 조제분유(infant formula)를 포함한 약 86개의 농산물이 

해당 목록에 있음.  

-중국의 관세 인하 계획은 그동안 미국과 무역 긴장 고조 분위기에서 중국의 설 명

절(1월 23일~1월 30일) 동안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돼지고기 관세, 12%에서 8%로 인하

� 순전히 소비량과 성수기를 감안할 때,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인하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 돼지고기는 중국 설날의 필수 요리인 전통 만두의 필수 재료임.

� 중국 상무부(Chinese Commerce Ministry)는 두 개의 관세 노선(02032220, 

02032900)이 12%에서 8%로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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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관세 노선은 중국 본토로 수입되는 돼지고기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들은 2019

년 처음 9개월 동안 약 27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규모임. 

- EU는 총 규모의 거의 60%를 공급했으며, 브라질은 14%, 캐나다는 11%, 미국은 

9%를 공급함. 

� 2019년 지난 1-3분기 총 수입량은 133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43.6% 증가한 수치임. 

-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9년 말까지 300만 톤 이상으로, 이는 4,500만 마리의 돼지

에 맞먹는 수준임. 

� 지리적으로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량은 2018년 기준 미국보다 2배가 많았음. 

- 2019년 1월-10월 간, 브라질(16만 1,048톤)이 계속 미국(11만 954톤)을 앞질렀음.

� 관세 인하는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 전략 돼지고기 비축량에서 4만 톤의 고기를 

추가로 방출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결정임. 

-중국은 올해 동물 단백질의 심각한 적자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는 주로 아프리카돼

지열병(ASF)로 인해 돼지 개체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유제품, 유장, 동물사료 

� 유장과 가공, 분쇄 및 분말, 블루 및 경질 치즈를 포함한 10억 상당의 유제품에 대해 

관세가 인하될 것임. 

-중국에서는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200g으로, 치즈부문이 여전히 성장하는 중임과 

동시에 중국은 동물사료 공급과 건강한 단백질 농축 과자 및 유제품 음료를 자체 

생산하여 세계 유장 최대 수입국 중 하나임.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여전히 돼지고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유장 

수입량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감소함..  

� 2018년 앞서 언급한 모든 제품의 전체 수입량은 62만 3,000톤으로 5.2% 증가함.

-지속되는 ASF로 인해 유장 수입이 21% 급감하여 2019년 1월-10월의 수입은 

18% 감소함.

-유장에 대한 관세 인하는 돼지 농가의 생산비 감소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142 ∙ 세계농업 2020. 1월호

돼지고기의 소매가격을 낮출 수 있음. 

� 또한 유아용 조제분유와 이유식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것임. 

-이는 중국이 고령화에 맞서 산아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젊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

는 조치가 될 것임.  

-그러나 IEG Vu에 따르면 중국이 브라질에서 3만 4,000톤을 수입하는 것에 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수백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냉동 주스에 대한 관세 인하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22597/China-to-c

ut-import-tariffs-on-a-wide-range-of-food-products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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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20. 1)

1. 아시아

□ 베트남, 동물사료 시장 고속성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의하면 베트남의 동물사료 시장은 축산업과 함께 동반성

장하고 있음.

▪2019년 베트남의 동물사료 시장 규모는 6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10~15% 

성장하고 있음.

-현재 베트남은 전 세계 돼지 개체수 6위, 물새류 개체수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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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 베트남의 동물사료 수요는 연간 1억 6,000톤~1억 8,000톤이며 금

액기준 약 60억 달러임.

-베트남은 매년 30억 달러의 동물사료를 수입하고 있음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는 2020년 베트남의 동물사료 시장 규모가 

105억 5,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함.

-또한 베트남의 동물사료 수요가 약 2억 5,000톤~2억 6,000톤으로 늘어날 것이

라 밝힘.

▪태국의 CP그룹은 베트남에 진출하여 총 10개의 동물 및 물고기 사료공장을 설립함.

- CP Vietnam은 연평균 420만 톤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음.

▪한국의 축산기업 선진은 2019년 하남(Ha Nam) 성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사의 네 번째 사료공장을 준공함.

-선진의 공장은 흥옌(Hung Yen) 성, 띠엔장(Tien Giang) 성, 동 나이(Dong Nai) 

성에 위치함 

▪또한 말레이시아의 사료가공업체 Leong Hup도 2018년 12월, 네 번째 동물사료 

공장을 설립함.

▪베트남의 마산그룹은 프로콩코(Proconco), 앙코(Anco), 그린피드(Green Feed)를 

인수하여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사료 생산기업으로 성장함.

※ 자료: 무역협회(2019.12.31.)

 □ 호주, 최악의 산불로 원유공급차질 우려

▪1월 6일 기준 호주의 낙농생산지역 중 1/3가 이상 피해를 입었으며 가축 4,000여 

두 폐사함.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호주 낙농가들이 이번에는 사상 최악의 산불

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호주의 원유공급에 차질이 우려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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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은 3년간 가뭄에 직면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의 남부해안과 빅토리아의 

깁슬랜드 동부지역의 주요 낙농지역을 휩쓸었음.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하면, 이번 산불로 영향을 받은 지역은 호주 원유생

산량의 1/3에 해당될 만큼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남. 

▪Scott Morrison 총리는 6일 이번 산불로 약 4,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고 발표함. 

호주의 최대 가공업체인 베가치즈는 “이번 산불로 직접적으로 생산시설에 피해를 

입진 않았으나, 일부 낙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함. 

-또한 많은 농가들이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호주국립은행의 농업분석가인 Phin Ziebell은 “아직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 

전체 피해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함. 

※ 자료: 낙농협회(2020.01.07.)

 

 2. 아메리카

 □ 미국 USDA, 2019년 식품 농약 잔류량 보고서 발표

▪1991년 이후 28년간 매년 발표되고 있는 미국 농업부(USDA)의 농약 데이터 프로그

램(Pesticide Data Program, PDP) 2019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실험 

대상 식품의 절반 이상이 잔류농약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 미만은 

법적 허용가능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PDP보고서는 2018년에 수집된 표본샘플들의 분석 결과를 담고 있으며, 

그 결과는 최근 몇 년간 발표되었던 수치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

▪샘플들은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시간, 뉴욕, 노

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 워싱턴에서 수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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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은 국내식품과 수입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유아와 아이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중점을 두고 수집함.

▪PDP를 통해 분석된 표본샘플 10,545개(샘플 중에서 신선 또는 가공처리된 과채류가 

87.8%를 차지함) 중에서, 47.8%는 잔류농약성분이 없었고, 21.0%는 1종류의 잔류

농약성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31.2%는 1개 이상의 잔류농약성분을 가지고 있었음. 

▪표본샘플 중 99% 이상이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서 기준하는 잔류농약 허용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PDP 보고서 상으로 2018년에는 909개의 잔류농약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총 

704개의 샘플이 추정 허용오차위반으로 FDA에 보고되었음.

▪아스파라거스(7 samples), 고수잎(8 samples), 케일(19 samples) 등을 포함한 82

개 샘플에서 법적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잔류량이 검출되었음. 

-이 82개 샘플 중 39개가 수입식품이었음. 

- 642개의 샘플(신선 과채류 444개, 가공처리된 과채류 151개, 쌀 30개, 밀가루 

17개)에서는 기준허용치가 확립되지 않은 농약잔류성분이 검출되었음. 

▪PDP 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환경보호청은 식이 위험을 평가하고, 식품의 농약 잔류성

분이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농무부는 농약 잔류성분과 

농업관행과의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환경보호청에서 잔류농약 허용치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은 FDA이며, PDP는 

매월 잔류농약 테스트 보고서를 FDA와 EPA에 전달하여, 샘플들이 허용치를 초과하

고 있는지 또는 법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잔류농약성분이 있는지를 통보함. 

▪한 관련산업 단체인 Alliance for Food and Farming는 "이번 결과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약의 사용을 규제하는 엄격한 법률과 법규를 과채류를 재배

하는 농가에서 매우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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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베트남의 농축산물 수입관세 인하 요구 

▪베트남 재무부(MoF)는 미국이 베트남에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관세 인하를 요구했

다고 밝힘.

-미국이 베트남에게 요구한 수입관세 인하 품목은 닭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포

도, 밀, 감자임.

▪베트남의 대미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베트남 정부의 개정된 시행령 제125호에 의해 

발효될 예정임.

▪관세 인하 제품 목록, 수출관세 부과 일정, 특혜 수입관세 부과 일정, 일괄세율, 복합세

율, 관세할당률이 시행령 제125호에 명시될 것임.

▪미국은 베트남에 미국산 닭고기 및 가공 닭고기에 대한 수입관세를 현행 20%에서 

2020년 14.5%, 2028년 0%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함.

-또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관세율을 현행 25%에서 2020년 18.9%, 2027년까

지 0%로 내릴 것을 요청함.

▪2020년까지 미국산 사과와 포도에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밀과 가공 감자

의 수입관세를 2020년 6%, 2021년에 0%로 인하할 것을 요구함.

-하지만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관세를 인하할 수 없을 것이

라 밝힘.

▪베트남이 CPTPP 발효 첫해에 적용한 관세 수준과 동일한 세율을 미국산 농축산물에 

적용할 것이라 밝힘.

▪미국산 닭고기와 가공 닭고기의 경우 18%, 미국산 사과와 포도 8%, 밀 3%, 감자 

12%, 돼지고기 22%로 관세를 하향조정할 예정임.

▪베트남 재무부는 농축산물 관세 인하로 인해 연간 300만 달러의 세입이 감소할 것이

라 예측함.



150 ∙ 세계농업 2020. 1월호

-한편 ’19년 1월~11월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556억 달러로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임.

※ 자료: 무역협회(2020.12.27.)

 □ 미국 낙농업계, 우유 소비량 감소로 어려움 겪어

▪세계 최대 낙농국가인 미국이 식습관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가정의 냉장고가 우유가 아닌, 주스, 탄산음료, 아몬드 우유 등 대체음료로 채워

지고 있고, 아침식사로는 시리얼 대신 프로틴바, 요거트 등 좀 더 간편한 식단을 선호

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일인당 우유 소비량이 1975년 대비 40%이상 감소하며, 폐업하는 목장들

이 늘어나고 있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가공업체 중 하나인 Borden Dairy

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총 2,730개의 목장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남.  

▪남아있는 농가들은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유업계에서는 월마트 등 큰 경쟁

업체의 압박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Boarden Dairy는 신제품 출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Dean Food에 이어 최근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 자료: 낙농진흥회(2020.01.09.)

 □ 미국 유제품수출위원회, 2020년 세계 유제품시장 8대 이슈 발표 

▪미국 유제품 수출위원회(USDEC)가 올해 미국 및 세계 낙농시장에 영향을 미칠 8대 

이슈를 발표함.

▪1.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미국-일본간 1단계 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유제품 수출이 늘어날 전망임. 

-작년 12월 타결된 USMCA가 올해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이고, 일본과의 

1단계 무역협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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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러시아의 금수조치로 2015년 이후 산더미처럼 쌓였던 EU의 분유재고가 

상당부분 소진됨. 

-올해 EU의 수출은 작년에 비해 10만 톤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

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됨.        

▪3. 작년 12월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로 올해 미국의 유제품 중국 수출이 늘어날 

전망임.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 대한 유제품 수출손실은 

총 수출량의 10%에 달함.

▪4.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위축된 중국의 유청 수입이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됨. 

-작년 전 세계 돼지 사육두수의 25%를 감소시킨 ASF로 중국의 사료용 유청 수입

이 급감한 바 있음.

▪5. 아시아의 유제품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세계 낙농업계의 주요 관심사임.

- 2016년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세계 유제품 무역성장에 75%나 기여할 정도

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6. 유제품 가격이 올라 유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받쳐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오세아니아의 전지분유가격은 이미 톤당 3,200달러, 탈지분유는 2,950달러까지 

올라 있어 최근 도매업자와 소비자들의 유제품 구매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

황임.

▪7. 2020년 전 세계 우유생산량은 약 1% 성장에 그칠 전망임. 반면 유제품 소비는 

1.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유제품 시장은 수급균형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임. 

-이는 최근 몇 년간은 공급과잉이었다는 의미임.

▪8. 글로벌 경제의 회복여부와 잠재적 불안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중요한 변수임. 



152 ∙ 세계농업 2020. 1월호

-전문가들은 2020년은 성장이 부진했던 2019년에 비해 세계 경제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고, 사회․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며, 낮은 투자 전망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20.01.17.)

 3. 유럽

 □ EU, 동물 관련 식품 안전 규제 강화 예고  

▪유럽연합(EU)은 식품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안전한 식품을 위한 더 똑똑한 

규칙( Smarter Rules for Safer Food, SRSF)’을 시행할 예정(2019.12.12.)이라고 

밝힘.

▪해당 규칙은 동물 및 동물유래 제품(Products Of Animal Origin, POAO) 거래와 

관련된 사업체에 적용하는 공식 통제 규정(Official Controls Regulations, OCR)과 

식물, 종자, 목재 및 식품 생산과 제조, 공급 및 규제와 관련된 사업체에 적용되는 

식물 위생 규정(Plant Health Regulation, PHR)임.

▪본 사항은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RASFF)시스템과 식품 사기 네트워크(Food Fraud 

Network)와 같은 신규 공식 통제정보관리시스템(IMSOC)에 연동될 예정임.

-이에 모든 국경검사항과 지정반입소는 국경관리소 역할을 할 것이며, 관련 수입

업체는 근무일 기준 하루 전, 최소 4시간 이전에 사전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수입업체는 공통 수의 통관서류, 공통 통관서류를 대체할 공통위생 통관서류를 

작성해야 함.

※ 자료: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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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낙농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착수

▪EU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작년 농업분야 주요 기업들이 공동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다논의 주도로 3년간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동물약품회사인 MSD Animal 

Health를 비롯해 총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

도 연구 및 자문 역할로 참여하고 있음.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농업과 

관련한 환경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농가들의 생산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

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시작됨. 

-이에 따라 이 계획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 보존 및 재생, 동물복지 향상, 장기

적인 농가의 자립경제 보장 등을 위해 낙농가들이 생산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도

울 예정임. 

-또한 각기 다른 유형, 규모 그리고 지리적 차이에 따라 목장별로 우수하고 혁신적

인 운영방법을 제시할 계획임. 

▪당초 EU,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25개 목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번 계획은 2년 후 

2,500개 목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제휴 파트너사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행 가능한 

농가운영 방법을 공유할 계획임.

※ 자료: 낙농진흥회(2020.01.14.)

 □ 러시아, 중국산 감귤류 수입 규제

▪2019년 12월 30일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 웹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1월 6일부터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중-러 감귤류 수입 규제를 시작함.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중국 측과의 감귤류 공급에 대한 논의 중 러시아 측에서 

요구하는 감귤류 공급에 필요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중국 측에서 해결하지 못하였다

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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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감독청은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하여 검역 대상 물품으로 

간주하고 체계적인 식별 작업을 진행 중임.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중국 측으로부터 적절한 대응이 있기 

전까지 2020년 1월 6일부로 중국발 러시아 감귤류 공급에 대한 임시 규제를 강

제 시행하였다고 밝힘.

▪지난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이 중국산 식물

제품에 대해 수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하여 비 적합 판정이 

내려짐. 특히, 중국 내 농장에서 포장 공장으로 제품의 이동 시 검사를 실행하는 시스

템이나 기관이 없고, 표준 안전 및 제품 품질 보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조만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를 중국 측에 

보낼 계획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러시아 식물 위생 요건을 준

수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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